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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는 회개로 부름 받은 자이지 뉘우침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다. 불신자는 후회로 끝나지만 성도는 회
개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자이다. 나는 후회하는 자인가? 회개하는 자인가? 후회하는 자는 하나님 앞
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끝을 맺는다.

가룟 유다를 보라! 가룟 유대가 언제 목매달아 죽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가 아니
라, 예수님께서 아직 심문을 받고 있는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
우쳤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다음날이다. 예수님을 팔고 몇 시간도 안되어 뉘우친 것이다. 뉘우치
게 된 동기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마 27:3)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선고됨
을 목격하고 후회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찰하였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한 자이다. 어쩌면 종교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스스로 그들 
위에 군림할지도 모른다는 반전을 기대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이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되고, 빌라도 총독 앞에 결박당하여 넘겨진 것을 보는 순간 가룟 유다의 기대와 야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신 상황이고, 자신의 죄도 알고 뉘우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앞
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토록 죄인들을 용서해주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가 몰랐던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받은 돈을 돌려주는 용기를 낸 그라면 왜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증언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죄를 참으로 뉘우친 자라고 한다면 그
래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된 그였기에 죄 없으신 스승을 판 자신의 죄악된 행위만 부각되어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다. 동료 제자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생각하니 도무
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살 가치가 없는 자로 스스로 정죄하며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래
야 조금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루었다고 생각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저변은 항상 “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로 충만한 사람은 후회는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는 것으로 대신한 것일까? 
자기를 못 버렸기 때문이다. 죄는 자존심이다.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치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치 못하
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저변
에 자리잡고 있는 죄의 근성이다. 그래서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고통을 받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떳떳해지고 하나
님 앞에 나올만 하면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데 뉘우침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
서 나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뉘우침으로 일관한다. 뉘우침을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
증하고자 한다. 혹시 나도 이런 자는 아닌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며 울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뉘우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용서해주신다.


